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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투르크 가스 수입 중단 발표 배경과 전망

■ 지난 1월 4일, 가즈프롬 엑스포트(Gazprom Export LLC)1)가 투르크멘가즈(TurkmenGaz)2)에 

대한 가스 수입 중단을 결정하여 이를 통보함. 

- 이러한 결정은 2015년 12월 28일 가즈프롬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것으로 보이며, 지난 

2014년 10월 러시아가 주요 가스 수입대상국인 투르크와 우즈벡으로부터 가스 수입량을 감축 

결정3)한 지 약 1년만임 (그림1 참고). 

그림 1. 러시아 가스 수입 현황 (2009~2015)   단위: 십억㎥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카자흐 9.8 12.0 11.4 11.0 11.5 10.9

투르크 10.7 9.7 10.1 9.9 9.9 9.0 4.0

우즈벡 11.9 10.3 8.5 8.9 6.1 4.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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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15년 자료는 추정치, 카자흐 통계 미확인

      우즈벡 2011~13년 통계수치는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의 수입 규모(1bcm 미만) 포함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EIU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이는 2003년 체결한 러시아-투르크 간 25년 가스 공급 계약4)에 반하는 의사결정으로, 투르

크멘가즈는 이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것을 러시아 측에 요청한 상태임. 

1) 가즈프롬엑스포트(또는 가즈엑스포트)는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의 자회사로, 파이프라인을 통한 對

유럽·CIS 가스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됨.

2)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가스회사

3) 러시아는 국내 새로운 가스전 개발을 통한 對중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가스 수입을 

축소한 바 있음.

4) 2028년까지 對러시아 가스 수출을 연간 800억㎥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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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러시아는 올해 1월 1일부로 우즈벡 가스 수입량을 확대하였으며, 우즈벡으로부터 2016

년 한 해 31억㎥ 이상 수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유럽, 중동 지역으로 가스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투

르크를 견제함과 동시에, 러시아 주도 연합체에 일절 참여하지 않는 우즈벡과 투르크 간 균열

을 의도한 것으로 보임.

 
- 세계 4위(2014년 기준 17.5조㎥)의 가스매장량을 자랑하는 투르크는 투르크-이란 가스관 건

설(1997년),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건설(2009년) 등을 기점으로 가스 수출대상국을 확대함

으로써 對러시아 의존도를 점차 완화시켜 옴 (그림2 참고).

그림 2.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출 현황 (2008~2014)   

                                                                                      단위: (좌) 십억㎥ / (우)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對러 의존도 (우) 87.38 64.88 49.06 29.19 24.63 25.38 21.95

러시아 (좌) 45.0 10.7 9.7 10 .1 9.9 9.9 9.0

이란 (좌) 6.5 5.8 6.5 10 .2 9.0 4.7 6.5

중국 (좌) 0.0 0.0 3.6 14 .3 21.3 24.4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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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08년 러시아 통계치는 추정치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바탕으로 저자 정리.

- 특히 최근의 동서 가스관(East-West Gas Pipeline)5) 완공(2015.12월), TAPI(투르크-아프

간-파키스탄-인도) 가스관 건설 착공(2015.12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확장 추진(라인

D, 2020년 완공예정) 등은 투르크를 비롯한 중앙아 국가들의 對러시아 의존도 완화 및 가즈프

롬과의 협상 포지션 강화로 이어지면서 러시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5) 투르크 동쪽 갈키니쉬(Galkynysh) 가스전과 서쪽 카스피 해를 연결하는 773km 길이, 연간 300억㎥을 운송할 수 

있는 규모의 가스관으로, 향후 카스피 해,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를 통과하여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통로로 활용

하는 것을 목표로 함 (TCP, T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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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 Economic Union) 등 러시아 주도 CIS 연합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우즈벡과 투르크 간 친선관계가 러시아의 對CIS 영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됨.

■ 투르크가 소련 해체 이래 꾸준히 추진해 온 가스 수출국 다변화 전략이 다소 더디게 진행될 뿐

만 아니라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르크의 주요 가스수출국인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로 이란發 석유·가스 공급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투르크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1997년 이래 이란은 북쪽지역의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르크로부터 가스를 수입해왔으

나, 경제 제재 본격 해제 이후 계획하고 있는 가스전 개발 및 가스 생산량 확대는 머지않아 투

르크산 가스 수입 대폭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투르크 정부는 투르크-이란 가스관을 활용한 對유럽 시장 진출,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한 對중국 수출 확대, TAPI 가스관을 통한 對인도 시장 진출 등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

하고 있으나, 대부분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인 관계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

려움.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EIU, 각종 언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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